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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마돈나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베니스의 우화 

(Allegory of the City of Venice Adoring
the Madonna and Child  c. 1570-1580) 

파올로 베로네제 (Paolo Veronese 1528-1588)

(캔버스에 유채 103 cm x 139 cm)

수년 전 영국의 한 시골 교회가 그 교회에 대대로 전

해 내려오는 그림을 감정하기 위해 유명한 미술 감정

가를 초청했다.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것으

로 보였는데 화가가 누군지 불분명했고, 따라서 그림

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었다. 

런던에서 내려 온 감정가들은 먼지와 때로 얼룩진 그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작품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그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3대 화가 중 한 명인 파올로 베로네제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베로나에서 태어나 베니스에서 활동하다 일

생을 마친 본명 파올로 칼리아리이다. 

시골 교회 그림 감정은 르네상스 베니스 시대 작품이 

맞지만 파올로 베로네제의 작품은 아닌 것으로 결론

이 났다. 1797년도에 나폴레옹이 베니스를 침공해 정

복했을 때 목록을 만들어가며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 

수십만 점 그림 중에 하나로 파올로 베로네제 보다는 

덜 알려진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 후 베니스에서 런던

까지 흘러 오게 된 것이다. 

베로네제는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거대한 천장화와 

벽화를 주로 그렸기 때문에 탐욕스런 나폴레옹도 건

물을 뜯어가며 작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덕분

에 베로네제의 작품들은 아직도 베니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여기 이 그림은 파올로 베로네제의 진품 그림이다. 여

성으로 의인화된 베니스가 경건하게 마돈나와 아기 예

수를 경배하는 장면으로 소품이지만 화려한 색채와 극

적인 인물 묘사 등 베로네제 그림의 진수를 잘 보여 준

다. 당시 베니스는 최고 품질의 실크와 벨벳을 생산했

으며 부와 예술이 넘쳐 흐르는 공국이었다. 실크와 벨

벳 의상, 머리와 가슴을 장식한 보석과 함께 베니스를 

반짝이는 금발의 미인으로 묘사해 당시의 찬란했던 

영광을 그대로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물의 도시 베니스는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지만 점점 수면이 높아져서 언젠가는 바닷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베로네제의 천장화와 벽화

들은 그  전에 안전하게 옮기겠지만 원래 자리에 있을 

때 빨리 가서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김동백》  


